제1차 총회 
· 개요 
	기간
	1996-09-11 ~ 1996-09-14

	장소
	대한민국 > 경상북도, 경주 보문단지 내 경주힐튼호텔, 현대호텔

	주관
	대한민국 > 경상북도

	



참가
	4개국 29개 자치단체

	
	중화인민공화국
	헤이룽장성, 산둥성, 허난성

	
	일본국
	아오모리현,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대한민국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러시아 연방
	브랴티야공화국, 사하(야쿠티야)공화국, 하바롭스크변경주, 아무르주, 이르쿠츠크주, 캄차카변경주, 사할린주, 자바이칼변경주(당시 치타주)



· 내용
			
	▷ ‘21C를 향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의 실천적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의 영속적인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헌장 제정
	

	

	
		
		▷지역간의 교류협력 프로젝트 및 발전전략 토의
•러시아 중국의 자원에 대한 투자개발 
•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 
•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 지진,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 
• 동북아 연구센터 설립추진 
• 북한 , 몽골의 연합 참여 
• 각종 박람회, 문화예술제, 전시회 등 공동개최






	

	









· 경북 선언
	93년 일본의 시마네현 회의, ‘94년 효고현 회의, ‘95년 러시아의 하바롭스크회의에 이어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러시아 연방의 자치단체들은 1996년 9월 12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만나 『’96동북아지역지치단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날 동북아지역은 세계경제의 뉴-프론티어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화질서 구축, 경제협력, 환경문제 등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오랜 기간 밀접한 교류, 협력관계를 맺어온 동북아지역 자치 단체들은 보다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21세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호혜,평등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협력활동을 통해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 왔다.

	

	이상과 같은 공통인식과 지난 3년간의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21세기를 향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의 실천적 교류,협력방안”을 주제로 하여 이 회의를 영속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기구로 정착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광범위한 과제들의 실천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그 결과 우리들은 다음 사항들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1. 동북아지역 자치단체들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영속적인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을결성하고, 
그 헌장을 채택한다.
2. 지역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공동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
3. 차기 회의는 일본국의 토야마현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93년 일본의 시마네현 회의, ‘94년 효고현 회의, ‘95년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회의에 이어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러시아 연방의 자치단체들은 1996년 9월 12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만나 『’96동북아지역지치단체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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